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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재명 대통령후보를 낙선

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합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5월 18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가 “커피 원가

가 120원인데, 너무 비싸게 판다.”라고 말했다고 썼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너무 비싸게 판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지난 

5월 16일 이 후보가 군산에서 한 본래 발언은 “5만 원 주고 땀 뻘뻘 흘리며 

한 시간 고아서 팔아봐야 3만 원 밖에 안 남지 않냐. 그런데 커피 한 잔 팔면 

8천 원에서 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더라. 그래

서 이것을 깨끗하게 정비하고, 유럽의 관광지처럼 산책로도 정비하고, 주차장도 

만들고”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계곡 정비과정에서 시민들의 이용

권과 영리활동을 하는 자영업자분들의 생계를 모두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

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 후보가 커피숍 자영업을 

하신 분들이 마치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비난한 것으로 왜곡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커피 한 잔에 들어가는 원두의 원

가’를 말한 것이고 그 외의 인건비나 부자재비, 인테리어비 등 제반비용을 말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커피믹스 한 봉지도 120원

이 넘는 시대”라며 마치 이 후보가 현재 커피 한 잔의 전체 원가를 120원이라

고 말한 것처럼 인용부호까지 써가며 조작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대선을 불과 보름여 앞둔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의 낙선을 목적

으로 한 허위사실공표가 명백하므로,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김용태 비대위원장

을 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 위반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는 바입니다. <끝>  


